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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수부, 남해권역 해양사고 신속 대응을 
위한 기반시설 착수

- 11월 27일,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착수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1월 27일(수)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

착수했다고 밝혔다.

현재는 부산해양경찰서, 중앙해양특수구조단,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가

남해권역 해상경비 및 구조, 방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도구

동삼동에 위치한 해경전용 부두에서 최대 1,500톤급 이하의 함정 등 총 20척

(대형함정 7척, 소형함정 13척)을 운용하고 있다.

하지만, 운영 중인 소형함정 1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없어* 함정 운영에

어려움이 있으며, 이로 인해 강풍 및 너울성 파도 발생 시에는 약 5km 떨어진

인근 부두**로 피항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.

  * 현재는 최대 대형함정 7척, 소형함정 2척만 동시 접안 가능

 ** (대형함정) 진해만(67km 이격), (소형함정)　부산항 5부두, BPA부두, 한진중공업부두 등(5km 이격)

이에 해양수산부는 해경부두의 정온을 확보해 남해지역 해상 치안유지

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총

188억 원을 투입하여 소형함정 13척이 상시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기반

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착수를 계기로 남해권역

에서의 함정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응(약 15분 단축)이 가능해질

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남해권역 해상 치안유지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

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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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부산항 해경 소형선부두 축조공사 사업개요

□ 사업개요

ㅇ (사업목적) 부산항 해경전용부두 내 소형함정 접안수역 정온확보 및 해양

경비활동시부두이용안전성·효율성증대를위한부두및파제제조성등
ㅇ (사업규모) 부두 230m, 파제제 80m 등

ㅇ (공사기간 /총공사비) 착공 후 36개월(‘24.~’27.) / 188억 원

<해경 소형선부두 위치도>

<해경 소형선부두 평면도>


